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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 제한 없음

배포일 2019. 7. 24.(수)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
담당기관 연구처 연구정책과 문의 연구정책과 임정묵 (880-2045)

서울대, 낙성벤처밸리 국비 지원을 위한 정부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

 □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11일(목) 2019년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지

로 인천광역시를 최종 선정한 가운데, 최종발표 평가지역(총 8개 지자체)

에 올랐던 서울특별시는 향후 타당성 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대학

교가 서울특별시, 관악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낙성벤처밸리 사업이 정

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었다. 타당성 조사는 연내 전문연구기관을 

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중·장기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 정부의 재정적 

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.

 □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창업자, 투자자, 기업, 대학 등 다양한 창업

혁신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 

집적공간 조성 사업으로, 지난 3월 사업공고 후 전국 14개 지방 자치단

체가 유치 의지를 보이는 등 서류평가, 현장 조성지 평가, 최종 발표 평

가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여왔다. 낙성벤처밸리 사업은 최종 발표 평가 

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 7개 지자체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될 

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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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서울대, 서울시, 관악구는 낙성벤처밸리를 통해 서울대 연구공원부터 낙

성대로와 남부순환로 일대 부지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

해 메이커스페이스,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, 창업 앵커시설 등을 조성할 

예정이다.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서울대학교는 교내의 우수한 AI와 

R&D 분야의 역량 등 인적·물적 전략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

술기반 창업시드를 발굴하고, 연구공원을 지나 낙성대로를 연결하는 서

울대發 기술창업 핵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.

 □ 서울대학교, 서울특별시, 관악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를 

구축하는 등 사업의 의지를 다져왔다. 지난 4월에는 서울대학교 오세정 

총장,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, 관악구 박준희 구청장이 서울시청에서 

만나 낙성벤처밸리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6월에는 서울대학교와 관

악구가 낙성벤처밸리 페스티벌도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. 3개 기관

은 금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 

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등 낙성벤처밸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

추진할 예정이다.


